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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려…임기 마무리 

속 안건 심의
- 조례안 7건 원안가결…고영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지역 현안 제기

제26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장 개회사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인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

리는 이번 회기가 구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

다”며 “짧은 회기일수록 안건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당

부했다.

또한 “정치는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과정인 만큼, 구민의 뜻을 최우선

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



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은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금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영찬 의원이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

제의 책임과 해결’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나 법적 검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강

조하며, 갈등 조정과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공사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증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

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고영찬 의원

 금천구의회는 비록 제9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구민의 삶과 밀접한 현

안들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

이다.


